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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
"폭력"
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
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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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폭력과 악성댓글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청년, 청소년 세대 온라인 이용률 급증
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, 청년 세대의 카카오톡 이용률은 98.9%, 

유튜브 이용률은 84.9%에 달하며, 
2022년 기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이용률은 81.6%, 

페이스북은 46.1%로 나타났습니다.

청년  

카카오톡 이용률 98.9%
청년

유튜브 이용률 84.9%
청소년

인스타그램 이용률 81.6%
청소년

페이스북 이용률 84.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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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폭력과 악성댓글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심각한 사이버폭력 경험률

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.8%, 피해 경험률은 36.8%, 
가해 경험률은 19.3%에 이릅니다. 

청소년  

사이버폭력 경험률 40.8%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36.8%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 19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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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 표현과 언어폭력

온라인 게임 욕설

온라인 게임 내 
심각한 욕설

커뮤니티 욕설

커뮤니티 내 
특정인 비방 욕설

커뮤니티 혐오표현

커뮤니티 내
혐오표현
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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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심각한 디지털 성범죄 

여성가족부의 ‘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’에 따르면, 피해자의 60.1%가 10대 및 20대였으며, 
피해 유형으로는 ‘불법촬영물 유포’(34.8%)와 ‘불법촬영 시도’(25.6%)가 주요하게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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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60.1%가 10대 및 20
대

불법촬영물 유포(34.8%) 불법촬영 시도(25.6%)



온라인 도박과 스포츠 토토 폭력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심각한 MZ세대 온라인 도박 

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주된 경로는 친구·지인의 소개(57%), 용돈 벌이 목적(23%), 호기심(14%)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. 
특히 중학교 3학년~고등학교 1학년 연령대가 전체 청소년 도박 사범의 70%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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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·지인의 소개(57%), 용돈 벌이 목적(23%), 호기심(14%)

청소년 1,035명을 포함한 
총 2,925명을 검거



MZ세대 조직폭력 (MZ조폭)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극심한 조직폭력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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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하얏트 호텔 조폭 난동 사건



학교폭력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청소년이 위험하다...학교폭력

2023년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1.9%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, 
주요 유형은 언어폭력(37.1%), 신체폭력(17.3%), 집단따돌림(15.1%)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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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폭력(37.1%), 신체폭력(17.3%), 집단따돌림(15.1%)



데이트폭력 및 스토킹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사랑이 아닌 범죄...데이트폭력

2022년 기준, 스토킹 피해 여성의 43.5%가 20~29세였으며, 상당수는 지인 또는 전 애인에 의한 피해였습니다. 
이러한 관계 기반 폭력은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.

경찰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, 10대 데이트폭력 피의자 수는 전년 대비 60.1% 증가했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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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피해 여성의 43.5%가 20~29세

2023년 통계, 10대 데이트폭력 피의자 수 
전년 대비 60.1% 증가



직장 및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착취와 폭력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청년은 기계가 아닙니다.

고용노동부의 ‘2023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전체 노동자의 12.5%가 괴롭힘을 경험했으며, 
특히 20~30대 청년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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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의 12.5%가 괴롭힘을 경험했으며, 
특히 20~30대 청년층에서 더 높은 비율

청년유니온의 2023년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청년의 58%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, 
47%는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 

아르바이트 청년의 58%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, 
47%는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



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 (학내 갑질)
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

무너지는 학생권리와 인권

육부의 ‘2023 대학 내 인권실태조사’에 따르면, 대학생의 28.4%가 교수로부터 
모욕·비하 또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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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의 28.4%가 교수로부터 
모욕·비하 또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



감사합니다.


